
파키스탄:� 자트족(Jat,� Muslim� of� Pakistan)

인� � � � 구� :� 29,543,000� (Joshuaproject)

위� � � � 치� :� 파키스탄�신드(Sindh),� 아자드카슈미르(Azad� Kashmir),� 인도� 펀잡(Punjab)주

주요언어� :� 펀잡어(서부),� 신디어(SINDHI),우르드어(URDU)

종� � � � 교� :� 이슬람(순니파)

복음주의자� :� 0.00%

성경번역� :� 신약(2000)/� 성경은�신디어나�우르두어로�완역됨.

역사와�정체성

자트족은� 역사적으로� 펀잡지역의� 인도-아리안족의� 계보를� 잇고� 있는� 민족으로,� � 무굴제국에�

대항여� 일어난� 1669명의� 자트족으로� 인해� 졌고� 18세기를� 거치면서� 여러� 토후국들을� 점령했다.�

1858년� 이후� 영국의� 주권아래,� 자트족은� “전투집단”이라� 분류되는� 자트,� 펀잡,� 시크교�

연대에서의�인도�군대가�잘�알려져�있다.�

자트족과� 루마니아인들이� 연결되어� 있다는� 몇가지� 증거를� 찾을� 수가� 있는데,� 이는� 중세시대에�

인도에서� 중앙아시아로� 이주해� 간� 인도-아리안계의� 후손이라는� 점이다.� 자트족은� 중세시대�

쿠산왕국이� 붕괴되는� 시기에� 수� 세기에� 걸쳐� 형성되었고� 그들은� 인도-아리안� 그룹에�

인도-스키타인� 부류가� 혼합된� � 결과라고� 간주된다.� 17세기� 이전의� 자트족에� 대한� 기록은� 거의�

없으나� 라자스탄주(장글라데시로� 알려진� 북부� 라자스탄)의� 자트족에� 대한� 기록이� 있다.� 자트족이�

인도사막에�자리잡은�시기는�알려지지�않았으나� 4세기까지�펀잡지역에�널리�퍼져� 살게� 되었다.� �

초기� 조사에� 의하면� 자트족은� 신디-펀잡어권� 지역의� 약1/4정도를� 차지했고,� 그� 지역에서� � “가장�

큰� 사회적으로�구별된�단일그룹”을� 만든� 종족이었다.�

자트족은� 펀잡과� 하리아나� 주� 출신의� 종족들과� 더불어� 인도의� 모든� 주에서� 앞선� 계층으로�

간주된다.� 자트족은� 일인당� 기준으로� 인도에서� 가장� 부유한� 그룹중의� 하나이다.� (펀잡,� 하리아나,�

구자라트� 주가� 인도에서� 가장� 부유한� 주이다.)� 하리아나주에는� 인도에서� 가장� 많은� 수의� 농촌의�

백만장자�자트족들이�살고�있다.�



전통적으로� 자트족은� 하리아나주와� 펀잡주에서� 정치적� 계층으로� 군림해왔다.� 정치� 계에� 속한�

많은� 자트족� 사람들은� 6세기에� Chaudhary� Charan� Singh같은� 인도수상을� 포함하여� � 많은�

정치계�리더를�배출했다.�

다수의� 자트족� 무슬림들은� 파키스탄에� 거주하고� 전반적으로� 펀잡주와� 파키스탄에서� 공공의�

일상에서� 지배적인� 역할을� 한다.� 펀잡외에도� 자트� 공동체는� 파키스탄령의� � 카슈미르,� 신드� 주,�

특히� 인더스� 델타� 지역과� 펀잡� 남부의� 세라이키(Seraiki)어권� 공동체,� 발루치스탄(Balochistan)의�

카라치(Kachhi)지역과� 북서부� 변경지역의� 데라� 이스� 마일� 칸(Dera� Ismail� Khan)� 지구에서�

발견되어�진다.�

� 미국의� 자트협회(AJATA)는� 북미지역의� 자트족� 조직체로� 자트족의� 본거지로� 북미지역내의�

자트족의�이슈에�대한� 포럼�및�만남의�장이�되고� 있다.�

생활양식

자트족의� 생활방식과� 문화는� 아주� 다양하며� 동남아시아의� 전통적인� 중앙아시아적인� 생활방식에�

가깝게� 근접해있다.� 자트족의� 생활방식은� 군인정신을� 함양을� 위해� 조성되어졌다.� 그들의� 왕국를�

잃었을�때마다�자트족은�외곽쪽으로�은퇴하여�허리에�칼을� 차고� 무장한�대지주가�되었다.� 그들은�

지방의회의�결정에�의거하여�침략자들을�물리치기�위해�칼을� 빼어들�수� 있는� 자들이었다.�

자트족은� 역사적으로도� 용맹하고� 싸움에� 능한� 자들이다.� 그들은� 무엇보다도� 그들의� 자신을�

귀하게�여기고�독립적인�성격을�가졌다.� 이것은�그들을�부당하게�취급하는�외국의�무력에�맞서기�

위해서� 기인된� 것이다.� 자트족은� 자부심과� 용감하며� 전장에서� 동족을� 위해� 기꺼이� 희생하는�

민족이다.� � 그들의� 촌장은� 세습에� 의하지� 않고� 선출된� 촌장을� 세우는� 등� � 상당히� 민주적인�

모습을�보인다.�

시크교도� 자트족과� 펀잡� 출신의� 자트족은� 펀잡어를� 주로� 사용하고� 그외� 다양한� 방언(Maajhi,�

Malwi,� Doabi,� Saraiki,� Pothohari,� and� Jhangochi)이� 쓰인다.�

자트족은� 같은� 종족끼리의� 결혼을� 권장한다.� 대가족이� 함께� 한집에서� 난방기구를� 공용하는� 것은�

보편적인� 일이다.� 그러나� 현대문명이� 발전함에� 따라,� 사람들은� 서로에게� 덜� 의존적이� 되어� 가고�

서로에� 대한� 관대함이� 사라지고� 대가족제도� 또한� 구시대의� 것으로� 여겨지고� 있다.� 자트족의�

결혼예식은�전통적인�베다시대(Vedic)의식에�따라� 진행된다.�

� 미망인의� 결혼은� 허용되고� 실행되고� 있을� 뿐� 아니라� 사회적인� 의무이다.� 기록에� 의하면�

AD100년경부터� 자트족의� 수는� 적었고� 같은� 혈통(gotra)끼리의� 결혼은� 허용하지� 않았다고� 한다.�

그러나� AD1650년� 경부터는� 같은� 혈통끼리의� 결혼이� 보편화� 되었다.� 같은� 혈통(gotra)이지만�

같은�증조부가�아니면�결혼은�허용되었다.�

종교

1925년� 자트족의� 인구는� 남부� 아시아에� 약� 9백만이었고� 힌두교,� 이슬림교,� 시크교� 등� 주요�

3종교를� 따르는� 자들로� 구성되었다.� 오늘날� 작은� 기독교� 그룹이� 있고� 특히� 영국에서� 생활하는�

자트족이�있다.�

무슬림인� 자트족은� 하나피� 교파의� 수니파이지만� 많은� 지방신들을� 경배하는� 강한� 전통을� 가지고�

있는�것으로�알려져�있다.



기도제목

1.� 기독인� 의사,� 간호사,� 인도주의� 구호봉사자들이� 자트족과� 예수님의� 사랑을� 나눌� 기회들을�

가질�수�있도록�기도하자.

2.� 하나님께서� 자트족의� 핵심� 지도자들을� 구원해주셔서� 그들이� 용감하게� 그� 백성들에게� 복음을�

선포할�수� 있도록�기도하자.

3.� 교회와�선교기관들이�자트족을�품고�그들을�향해�나가는�도전을�받아들이도록�기도하자.

4.� 주님의�영광을�위해서�자트족�가운데�자생적인�교회를�세워� 주시도록�기도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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